
석굴암(石窟庵) / 石(돌 석), 窟(굴 굴), 庵(암자 암)

석굴암 본존불

토함산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길을 20여분 올라가면 정

상 가까이 멀리 동해바다를 마주 보며 앉아 있는 석굴암은 

서기 774년 신라 혜공왕 때 완공되었다.

완벽하고 빼어난 조각과 독창적 건축으로 1995년 유네스

코가 인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신라 전성기에 이룩된 최고

의 걸작으로 평가되며, 그 조영에 있어 건축, 수리, 기하학, 

과학, 기술, 종교 등이 하나로 표현된 세계적 예술품이다. 



석굴암 배치

백색의 화강암을 이용하여 인위적

으로 석굴을 만들고, 내부공간에 본

존불인 석가여래불상을 중심으로 그 

주위 벽면에 보살상, 제자상, 역사

상, 천왕상 등 총 40구의 불상을 조

각했으나 현재는 38구만 남아 있다. 

석굴 들어서는 입구는 땅을 상징하

는 네모 모양 직사각형의 전실, 본존

불이 있는 하늘을 상징하는 원형의 

주실, 전실과 주실을 연결하는 통로

인 비도(연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360여 개의 넓은 돌로 원형 주실의 

천장을 교묘하게 구축한 건축 기법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뛰어난 기술이다.

인류 최고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안타깝게도 

유리 보호벽으로 차단된 석굴암을 멀리서 나마 볼 수 있다. 

20세기 초 일제 강점기에 실시된 3차례의 보수 공사 과정

에서 천연 습기 제거 역할을 하는 감로수를 석굴 본당 바닥

으로 흐르지 못하게 물의 흐름을 바꾸고, 석굴 주위로 콘크

리트벽을 세운 결과 석굴암 벽면에 습기가 차는 결로 현상

이 나타났다. 해방 이후 실시된 몇 번의 공사를 실시 했음에

도 불구하고 현재는 에어콘에 의해 습기를 제거해야 하기에 

유리 보호벽으로 차단하고 있다.

현대인들도 몰랐던 신라인들의 과학 결정체 석굴암!

과학적으로 설계된 석굴암의 구조와 기능을 찾아 보자.



가. 전실, 비도, 주실을 세 원으로 표현할 수 있다?

석굴암 내부구조를 평면적으로 살펴보면 주실은 둥글고, 

전실은 네모이다. 주실은 하나의 원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전실의 가장 긴면의 길이는 주실에 표현된 원의 지름과 같

다. 석굴암 평면도를 두 개의 작은원과 하나의 큰원으로 나

타낼 수 있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아래 세 원들을 

보면서 석굴암 평면도에 표현해 보자.

나. 원의 조화

석굴암 주실을 수직면으로 내부 구조를 표현하면 다양하

게 많은 원으로 표현할 수 있다. 주실의 높이는 광배의 크기

와 같은 원 네 개가 이어진 것과 같고, 주실의 넓이 또한 주

실의 높이와 같이 광배의 크기 네 개가 이어진 것과 같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광배, 본존불 대좌, 천정의 덮개돌 모두 

둥근 원 모양으로 세원은 모두 같은 크기이다. 이렇게 보면 

석굴의 구조는 궁극적으로 여러 원의 조화를 통해 계획되어

진 입체적인 구조로 진리인 하늘을 의미하는 불교의 사상을 

원을 통하여 절묘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 광배의 크기를 기



석굴암 본존불에 적용된

원의 배치

석굴암 흙길

준으로 하여 아래 □ 부분을 콤파스를 이용하여 그려봅시다.

        

다. 흙길 = 충격완화 ?

일주문을 지나 석굴암에 다다

르는 길은 약 600m의 흙길이다. 

도시생활이 익숙해진 요즈음 10

여분간 토함산의 맑은 공기와 더

불어 친구들과 얘기 나누며 흙길

을 걸어보는 것도 남다르리라 생

각된다. 석굴암까지 이어진 흙길

을 걸으면 왠지 모르게 발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는 건 왜

일까? 흙길이 쿠션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일주문을 지나 석

굴암에 이르는 길의 한쪽 면으로는 산의 골짜기와 접하고 

있어 경사가 가파르기에 탐방 중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돋운 
깍은 부

붕괴 

석굴암 돌둑

ㅅ자 모양 석재 십제자상 위쪽에 자리잡은 

감실벽석

라. 흙길 주변 돌둑과 대나무는 왜 많을까?

흙길을 거닐다 보면 주변에 돌을 

이용한 둑과 대나무를 자주 볼 수 

있다. 돌로 둑을 만든 이유와 대나

무를 많이 심어 놓은 이유는 무엇일

까?

마. ‘ㅅ’자 모양 돌들은 어디에 쓰이는 돌일까?

안내판을 지나 계단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빠지

는 길이 있다. 여기에는 석굴암 수리 공사도중 교체된 

‘ᄉ’자 모양의 돌들이 여러개 놓여 있다. 본존불이 있는 

주실에서 ᄉ자 모양 석재를 찾아보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가? 이 돌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바. 이끼와 습기가 생기지 않은 이유는 뭘까?

석굴암이 위치하고 있는 토함산은 동해 바다와 가까이 위



동해로부터 부는 

습한 바람

토함산

석굴암

석굴암 근처에는 공기상승으로 안개나 구름이 자주 끼어있음

동일한 

크기의 돌탑

다른 크기의 

돌탑 

치하며 물기를 머금은 습한 바람의 영향으로 안개나 구름이 

자주 끼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끼와 습기 없이 

석굴암은 천년 이상의 세월을 의연하게 버티어 왔다. 20세

기 초 몇 번의 수리 과정에서 이끼와 습기를 제거하지 못하

여 현재는 에어콘으로 습기를 제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라

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습기 문제를 해결했을까? 공기중 물

방울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곳에 맺힌다는 사실을 신라

인들은 어떻게 석굴암에 적용했을까? 석굴암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자.

사. 돌탑 쌓기

주위의 돌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돌탑을 쌓아보자. 어떤 모양의 돌탑이 

잘넘어지지 않고 안정적일까?

석굴암은 앞뒤로 돌출된 쐐기돌을 

적절히 배치하여 안정적인 구조를 이

루고 있다. 쐐기돌은 석굴암의 어디에 

사용되어졌는지 찾아보자. 전체적인 

쐐기돌의 모습은 볼 수 없고 일부분만 볼 수 있다.


